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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연탄, 뉴캐슬산 165달러로 급등
광업공사, 오스트레일리아 FOB 톤당 10달러 올라 … 석유․가스 대체로

국제유가의 급등세에 따라 유연탄 가격도 톤당 160달러를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로 치솟았다.

대한광업진흥공사에 따르면, 6월 넷째 주 오스트레일리아 뉴캐슬의 본선인도(FOB) 기준의 유연탄 가격은 

톤당 165달러로 1주만에 톤당 10달러가 급등했다.

국내에서 주로 발전용으로 수입하는 뉴캐슬 유연탄 가격은 5월 133.2달러였으나 6월 첫째 주 142달러로 급

등한 후 둘째 주 150달러, 셋째 주 155달러 등으로 최근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.

특히, 유연탄 가격은 2007년 12월에는 톤당 91달러로 2008년 들어서만 무려 81.3% 급등했다.

유연탄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기요금 인상압력도 커지고 있다. 정부는 6월8일 고유가 대책을 발표하면서 전

기요금은 석탄 계약단가 상승으로 2009년 추가 10.7%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.

광업진흥공사는 “유연탄 가격 상승은 석유와 가스 등 대체품의 가격 상승을 반영한 것이며 남아프리카가 국

내 발전소의 충분한 석탄 공급 확보를 위해 수출을 줄일 수 있다는 우려도 가격 상승에 일조한 것”이라고 분

석했다.

아울러 오스트레일리아 농업자원경제연구소(ABARE)는 최근 보고서에서 아시아 발전소들의 석탄 수요 증가

와 오스트레일리아, 남아프리카의 인프라 제약에 따라 앞으로 18개월 동안 유연탄 가격이 고가를 유지할 것이

라는 전망을 내놨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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